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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
․ 경기지역의 35-65세 미만 중년층 35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중년층의 노후준비도는 평균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정서적 준비도가 가장 높았고 가장 준
비도가 낮은 변인은 경제적 준비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 인식수준은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일상의 
안녕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
교유무, 직업, 월 가구소득, 건강상태, 노후계획정도, 사회활동 정도로 나타났다. 셋째, 성공적 노화인식은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 노화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
로 함을 알 수 있다. 성공적 노화의 하위변인 중 심리사회적 안녕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의 순으로 정서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중년층, 성공적 노화, 노후준비,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on their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We used data from 350 participants, aged 35-64 in Seoul-Gyonggi 
region. The hierachial regression analysis estimated the relation between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n 
successful aging and their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middle aged’s level of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was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The level of their emotional preparation appeared 
highest and the level of economical preparation showed lowest.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ndicated 
relatively high, and especially the level of comfortable everyday life showed highest.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on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were sex, age, marriage status, religion, 
occupation, monthly income, health condition, level of plan for the old age, and social activities frequency, and 
demonstrated that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effected on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positively.

Key Words : the middle aged, successful aging,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psychological well-being, 
comfortable everyday life, self-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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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구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장기간의 노

후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

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노년기의 장기화는 인

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노년기에 대한 준비는 곧 노년기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주며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노년기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시기인 만큼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노년기 이전부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인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하

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음으로써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부터 노후에 대해 적절

히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머지않은 시기에 노

년기에 도달할 중년층의 노후준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

국은 장기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에 비해 고

령사회에 대한 사회적ㆍ정책적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노

인문제를 개인과 가정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미비는 개인차원

에서의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1].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생활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년기로의 편입을 앞둔 중년층의 경

우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후준비 관련 

연구들은 우리사회 중년층의 노후준비의식과 관심도는 

높으나 실제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

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시급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늘날 노인은 가정 내에서 어른

으로 공경을 받는 대상도 아니고 가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서도 밀려나 있다[2]. 노년기는 길어지고 있는데 반해 부

양의식의 변화로 노후에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

울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우

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면 여유

롭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

금의 중년층은 앞으로 자신들의 노후의 삶에 대해 지금

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각도에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중년층은 노년기에 당면할 문제들을 미래의 문제

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로 받아들임으

로써 노후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

에 처해있는 것이다[2]. 

기존의 노인의 삶은 빈곤, 소외, 질병, 고독 등으로 설

명되어져 왔다. 그러나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

에 대한 인식도 쇠퇴의 시기가 아닌 지속적인 발달과정

으로서 새로운 삶의 창조시기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는 과정[3]으로서의 성공적인 노화

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노

년기의 삶의 질 저하 예방과 노인 스스로가 건강하고 생

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안에 초점을 맞

추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년기의 진입을 앞에 둔 중년층이 성

공적인 노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성공적 노화인식은 중

년층의 현재의 삶의 태도나 방식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

라 노후준비 양상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곧 노년세대로 편입될 중년층

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그에 따른 노후준비와 관련한 연

구는 향후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정

책 방향수립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긴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중

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및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

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 실태나 노후

준비 및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노년기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노년기

에 대한 청사진이 계획되고 그 청사진에 따라 체계적으

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노후에 대한 

청사진이 성공적인 노화라는 점에서 중년층의 성공적 노

화인식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성공

적 노후인식과 노후준비와의 관계성을 밝히는 연구는 아

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년층의 노후준비도 및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노후준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성공적 노화인식의 노후준

비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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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중년층의 노후준비도 및 성공적 노화인식 수준

은 어떠한가?

둘째, 중년층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도 및 성

공적 노화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성공적 노화인식의 노후준비에 대한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중년기의 특성과 생활과업

최근 들어 노년기의 성공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중년

기를 주목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왔다. Lachman[4]은 초기 발달이나 노년기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성공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특히 중년기에 주목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성인단계를 지칭하는 중년

기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 시기로서 인생의 전환의 시기, 

위기의 시기, 성숙의 시기, 빈 보금자리시기, 노년기를 준

비하는 시기 등 연구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설명된

다. 중년기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하여 비교적 경제적으

로 안정적이고 자녀들의 성장으로 인해 양육부담도 감소

하며 사회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기로 성취욕이

나 생성감에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해가는 인생의 절정기

이다[5]. 그러나 동시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노화가 시작

되어 긴장과 상실, 위기감을 경험하는 시기로서 제2의 사

춘기라고 명명될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이다[6]. 

즉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여 본질적 자아성찰에 관심을 

갖는 시기이며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서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있어서 절

정기에 달하였으나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

음을 인식하는 시기이다[7]. 그런 점에서 중년층은 현재

의 생활에 대한 열정 및 욕구와 더불어 노후에 대한 불안

감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년기를 어떻게 규정하건 전 생애발달 관점

에서 볼 때 중년기는 성인기와 노년기를 연결시키는 중

간 지점으로 앞으로 맞이할 노년기를 대비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노후준비는 일반적으로 중년기에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년기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은퇴준비 

등 노후의 생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중요

한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8]. 정경희[9]는 노

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중년층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꾸준히 자신의 생산성을 유

지하면서 사회에의 통합을 유지해가야 하며 둘째, 자신의 

노후준비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모부양과 관련하

여 적절한 균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

가야 하고 셋째, 양성평등사회 및 양계제로의 변화 등과 

같은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년기에 노년기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

는가는 곧 노년기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노년기에 대한 

준비는 곧 노년기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주며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는 노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10].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태도는 노후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삶에 대한 충실감과 

활력을 불어넣어줌으로써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

여주게 될 것이다. 이는 노년기 진입을 앞에 두고 있는 

중년층의 가장 중요한 생활과업이 노후준비가 되어야 한

다는 의미이다. 

2.2 노후준비

2.2.1 노후준비영역

노후준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서는 학자들마다 달리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후준

비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되어왔던 것이 경제적 준비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노년기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

합적 차원에서 노년기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건강과 

능력, 가족 및 사회관계, 여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후생활에 나타나는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과 관련한 문제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경제적 

문제영역으로 은퇴 후의 소득의 상실과 새로운 생활양식

에 대한 적응문제, 둘째, 신체적인 문제영역으로 건강의 

악화, 저하된 기동성, 감각적 능력의 감소 등 신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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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경험의 적용문제, 셋째, 심리ㆍ정서적 문제영역

으로 자신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그

에 따른 감정에 대한 적응문제 및 레저의 욕구이다[11]. 

Gross et al.[12]은 노년기를 위하여 건강, 수입, 고독, 은

퇴문제들과 함께 나이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생활에 대

한 준비, 시간사용, 재정적인 문제, 결혼한 자녀들과의 상

호관계에 대하여 미리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국내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노후준비영역을 신

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홍

숙자[13]는 노후설계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사

회관계망 등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전귀연ㆍ배문

조[14]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의 3개 영역으로 구

분하였으며 조추용 외[15]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여

가준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영역을 가족ㆍ사회적 관계, 여

가활동을 정서영역에 포함하여 노후준비를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가. 경제적 준비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예측하고 활용 가능한 자

원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그 차이를 메우

려는 노력이 경제적 노후준비이다[16]. 노후생활에 있어

서 경제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서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건

강을 유지하고 여가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

게 하는 자원이자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 줌으

로써 안락한 노년기의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

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준비는 노후준비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노후에 대비한 경제적 대책을 세우는 목적은 여유 있

고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노후를 위한 

적절한 경제적 준비는 노년기의 발달 잠재력을 최대화하

는데 필요하며 중년기에 경제적 준비를 한 사람들은 은

퇴를 편안하게 수용할 것이라 기대된다[17]. 은퇴 후인 

노년기의 수입은 노년기 이전의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좌우된다.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마련하고 성공

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 이전에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준비를 충실하게 수

행하였을 때 가능하다. 청년기, 특히 중년기에 노후자금

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없이 중년기를 보낼 경우 노후의 

경제적 여건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득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또 

가정 내에서도 의존적인 존재로 몰락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중년층들의 경제생활패턴은 부모부양과 

자녀양육 및 교육에 많은 지출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기정년제도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조기퇴직은 노년기를 위한 준비를 더욱 어렵게 하

고 있다. 

나. 신체적 준비

바람직한 노화는 긍정적인 정신자세와 좋은 육체적 

건강을 가지고 사회적인 참여를 하며 오래 사는 것이다

[18]. 성공적 노후준비를 위한 영역 중 건강은 매우 중요

한 요소[19]로서 특히 신체적 건강은 노년기에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Peterson[20]에 의하면 신체적 의미에서의 노인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는 노인으로 하여금 활동을 제한하

고 운동과 참여를 감소시키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강문제는 경제적 측면, 사회적 관계, 심리ㆍ정서적 측

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년기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Rowe & Kahn[21]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질병

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

였다. 많은 연구들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

록 노년기의 적응과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체적 건강이 나쁠수록 자아존중감이 저하

되며[22] 무력감 수준이 높고[23] 우울증 정도가 더 높은

[24]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노화는 정신

적 노화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촉진시킴으로써 여러 가

지 정신기능의 퇴화를 초래한다. 

신체적 노후준비는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얼

마나 노력하는가를 의미한다. 중년기는 성인 전반기부터 

누적된 경험의 영향으로 노년기까지의 개인 간의 건강수

준 편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시기이다[25]. 신체적 노화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나 노화의 속도나 신체적 쇠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므로[26] 성공적 노년

을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부터 꾸준히 신체적 건강을 관

리하는 노력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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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심이 크게 요구된다. 

다. 정서적 준비

노년기 삶은 중년기의 삶의 모습과 생활양식 등에 크

게 영향을 받는다[27]. Neugarten[28]은 한 개인이 성공

적으로 늙을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를 예견하는 

중요한 요소가 중년에 거의 완성되는 인성유형이라고 주

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불행하고 불평 많은 중년은 불행

하고 불평 많은 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기와 중년

기에 열심히 생활한 사람은 노년기에도 열심히 살고 노

화와 죽음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건

실하게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의욕이 좌절되어 새롭게 

노력하려는 욕구도 없고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거나 

단순히 보존가치에만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정신적 불안에 빠져 여생을 무의미하

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기부터 정신적으로 자애, 

자율, 자제를 익히고 자립심, 독립심, 융통성을 기르고 끊

임없는 창조적 의욕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것이다.

노년기의 정서적 변화는 정년퇴직, 배우자 사별, 자녀

의 독립, 친구의 죽음 등 주로 개인의 사회적 가치가 인

정되고 자아정체감을 유지하는 기반인 역할상실에 의해

서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의 상실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인간관계가 축소되어 공허감과 소외감을 느

끼게 되는 것이다[29].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불안이나 

고독감, 기능과 적응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러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

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30]. Antonucci et al.[31]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만한 사회적 지지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했느냐에 의해 개인의 성공적인 노화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는 노후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극

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준비가 보다 노년기 이전부

터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중년기의 생활

에서는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와 긍정적인 생활태도로 정

서적으로 친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친지, 친구와

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2.2 노후준비 영향요인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현

재까지의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성별, 교육수준, 배우

자유무,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영향력 있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다양한 변수로 측정된다.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결혼상

태), 학력, 종교유무, 자녀유무, 월 소득(연 가구 총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건강상태(만성질병유무), 경제활동, 현

재소득인식, 생활비, 주택소유, 부모부양, 양육자녀 수, 거

주 지역, 전반적 생활여건, 노인인식연령 등이 변수로 활

용된다. 그러나 이 모든 변수들을 다 측정하는 것은 아니

며 일반적으로 연구주제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된다.

2007년 통계청의 사회통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

후준비유형을 분석한 박창제[32]에 따르면 성별, 교육수

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현재소득인식, 주택소유, 거주 지

역, 전반적 생활여건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이신영[33]의 연구결과에서는 성

별, 학력, 자녀유무, 월 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만성질병

유무 등이 노후준비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

년여성의 사회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김백수ㆍ이정화[34]의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 여가활동 

참여여부, 가족과 좋은 관계 유지노력, 친구와의 모임에 

적극참여 변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은 노후준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이 다르게 보

고되고 있다. 경제적 요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영향에서

는 경제적 안정이 성공적 노후준비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35]. 가족특성 측면에서는 자녀로부터의 부양

기대와 부부관계ㆍ결혼만족도[36],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와 자녀수[37], 부모에 대한 부양부담, 부모와의 관계만족

도 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노후준비요인 외에도 노인교육[38], 경

제적 불안성,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등의 성격특성[39], 

직무만족과 직무몰입[40] 등도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여부가 신체적 노

후준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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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공적 노화

오늘날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얼마나 더 오래 사는

가보다는 질적 면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늙어 가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노년을 강

조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은 낙관적인, 긍정적인, 생

산적인, 풍요로운 노화 등의 의미로 설명되어 왔으나 성

공적 노화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

은 작업이다[42]. 일반적으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건강

상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심리사회적 건강과 삶의 만족이 

높은 수준[43]을 의미하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가 만

족하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안녕의 가능성 또는 그 수

준에 도달하는 것[44], 가능한 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자신과 주위 사람

들을 만족시킬만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45]을 의미한다.

성공적 노화는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잘 적응

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가는 과정으로서 전 생애주기 관

점을 강조하며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

의 삶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전제한다[46]. Rowe & 

Kahn[47]은 질병이 낮은 상태와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

능 및 신체적 기능, 삶에 대한 활동적인 참여로 성공적 

노화를 정의하면서 노화를 쇠퇴되어가는 시기만이 아닌 

발달과 성장의 개념까지 내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이 주장하는 성공적 노화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 생애

과정을 통해 단지 질병과 장애가 없는 것에 국한하지 않

고 질병과 장애가 없음은 물론이고 신체적ㆍ인지적 기능

의 유지, 적극적 인생참여, 인생후기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현방ㆍ최혜경[48]은 성공적 노화를 과

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심리적 

발달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김미령[49]은 성공적 노화

란 노년기 이전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기

꺼이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여 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고 느끼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

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가치와 자아개념 등에 의

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는 건강 등의 객관적인 조건 뿐 아니라 노후에도 개인이 

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율과 삶에의 적극적인 참

여를 통한 삶의 에너지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공

적인 노화는 노화에 따른 쇠퇴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즉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가 노년기 

이전의 청년기 또는 중년기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의 하위차원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는가 여부는 개인이 속한 상황이

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공적 노화개념은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

서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공적인 노화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생물학

적 건강과 수명이 포함되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심신의 능률, 생활만족을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건강이라

는 두 가지 요소가 있으나[50]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한 통

합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노화에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51]. 

Baltes & Baltes[52]는 수명,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

강, 인지적 효능감, 사회적 유능성과 생산성, 개인적인 통

제, 생활만족도를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통

합적인 관점을 강조한 Mitchell[53]은 성공적 노화를 생

물학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였

으며 Crosnoe & Edler[54]는 가족참여, 직업에서의 성공, 

시민역할 참여, 생활만족도, 활력 등을 통해 성공적 노화

를 파악하였다. 한편 Laditka et al. [55]은 성공적 노화에 

대해 민족ㆍ인종 구분 없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장수, 육체적 건강,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심적 상태, 정신

적 명료성, 적극적인 사회참여라는 점을 밝혀내었다.  

국내의 연구들은 최근의 성공적 노화개념의 다차원성

과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념과 구성요소를 

사용하고 있다[56]. 홍현방[57]은 성공적 노화의 요소를 

심리적, 사회관계적, 신체건강적, 정신건강의 측면으로 

구성하였으며 박경란ㆍ이영숙[58]은 성공적 노화의 요인

을 건강, 경제,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 완수, 

자아수용, 상호교류, 봉사의 7개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김미혜 외[59]는 성공적 노후의 차원을 신체 및 정신적 

건강,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 사회통합, 환경적 안정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백지은ㆍ최혜경[60]은 한국노인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요소를 요인분석을 통해 일상

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자원의 확보, 과시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홍성희ㆍ곽인숙[61]은 선행연구의 분

석을 통해 심리적 차원에서의 자기수용과 개인적 성장 

도모, 신체적 차원에서 건강과 안락한 생활, 사회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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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모와 배우자 역할 및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적극

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제시하

였다. 

대부분의 성공적 노화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의 기준과 요인은 개인과 집단, 시대

와 문화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성공적인 노화와 성공적

이지 못한 노화를 파악하려면 성공적인 노화의 요인 및 

예측변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62] 연령대별은 물론

이고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도 필요할 것이다[63].

이러한 차원에서 안정신 외[64]는 노인을 대상으로 우

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성공적 노화를 예측할 수 있는 하

는 성공적 노화모델이 중년층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

장하였다. 이에 따라 노년기 성인들이 지각하는 성공적 

노화의 차원들인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녕, 사회적 관

계의 편안함, 경제적 안정이나 재산복 등과 중년세대에

서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하는 개인적 성장과 의미추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중ㆍ노년기 모두가 공통적으로 중요

하게 여기는 차원을 포괄하는 성공적 노화척도를 개발하

였다. 이들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의 하위차원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나타

내는 일상의 안녕, 자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

며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성장과 자기관리 및 자신의 삶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자기효능감 등의 3가지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소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중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성공적 노화인식의 구성요소를 일상의 안녕, 심

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으로 규정한다.

2.3.1 일상의 안녕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주로 신체적 활동 및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독립적으

로 기능할 수 있는 일상생활 활동능력을 일상의 안녕으

로 설명하고 있다. 백지은ㆍ최혜경[65]은 일상의 안녕이

란 건강, 경제, 가족지지, 자녀성공 등 삶의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상태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공적 노화인

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내었다.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장기화된 노년에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배우자가 함께 살아가

는 것 등 사회적으로 위축된 상황을 가족중심의 강화로 

극복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성공적 노화인식에

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원이다. 안정신 외[66]는 일상의 

안녕을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차원이라고 

강조하였다.

2.3.2 심리사회적 안녕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발달 측면, 

사회관계 측면의 심리사회적 안녕이 성공적 노화에서 중

요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 

심리사회적 측면은 신체와 정신건강, 자기수용과 자율 

및 자기통제 등과 같은 심리적 적응과 인지적 기능 등 부

부와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적 준거와 복지 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한다[67]. 홍현방[68]에 의하면 성

공적인 노화에는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 즉 심리사회적 안녕은 인생의 현 시기에 만족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서 주관적으로 인생의 최고 시

기로서의 개인의 생각을 포함한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인지기능 및 생물학적 기능과 함께 성

공적 노화의 여러 가지 예측인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69]. 안정신 외[70]는 자기효능감을 

성공적 노화에 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타인과 긍정적인 교류, 목적의식, 

자율성, 자아수용, 개인적 성장, 환경적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

로 하는 행위를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

는 신념으로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

고 상황에 적응하는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

에 자기효능감을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

고 있다[71].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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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중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500부이며 수거된 설문

지 중 결측값이 없는 32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성공적인 노화인식을 측정

하기 위한 척도는 안정신 외[72]가 개발한 한국 중노년층

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

의 성공적 노화인식의 하위변인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

적, 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일상의 안녕, 자

아를 인정하고 자신의 생에 만족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하

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성장과 

자기관리, 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자기효능감 

등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 α계수는 심리사회적 

안녕 0.945, 일상의 안녕 0.929, 자기효능감 0.930으로 신

뢰도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3.2.2 종속변수

한국 중년층의 노후준비도를 조사하기 위한 척도는 

박현식[7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경제적 노후

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의 3개 하위변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

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신체적 준비 0.849, 정서적 준비 0.843, 경제적 준

비 0.773으로 높게 나타났다.

3.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Ver. 18.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도

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통한 타당도 검증, 신뢰도 

측정을 위한 Cronbach's α계수의 산출이 이루어졌다. 개

인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 및 노후준비도의 차

이는 t검증(t-test)과 분산분석(ANOVA)으로 확인하였

으며 Scheffé test를 통해 사후검증하였다. 중년층의 성공

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개인적 특성 및 연구변인별 특성

4.1.1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

다음의 <Table 1>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은 남성 32.6%, 여성 67.4%로 여성

이 약 2/3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5～40세이 미만 

23.7%, 45～50세 미만 18.9%, 40～45세 미만 18.6%의 순

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45.6%, 대학원 재학 이상 

11.5%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이 57.1%로 비교적 높은 학

력수준을 보였으며 결혼상태는 80.4%가 기혼이었고 종

교를 가진 응답자는 66.8%이었다. 직업은 사무직이 

23.7%, 주부 18.9%, 경영관리/전문직 18.0%, 순이었다. 

월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41.3%로 비교적 높았으며 

300～500만원 미만이 39.4%로 나타나 응답자의 경제수

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

통이 52.8%, 좋다 36.6%로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에 있어서는 70세부터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75세부터도 15.8%로 나타나 노

년기의 시작을 비교적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노후계획

정도는 보통이 44.7%, 높은 경우가 33.2%로 70% 이상이 

보통 혹은 높은 정도의 수준에서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

으며 사회활동정도는 보통이 51.6%, 높은 경우가 27.3%

로 높은 사회활동수준을 보였다. 

4.1.2 연구변인별 특성

가. 성공적 노화인식도와 노후준비도

다음의 <Table 2>는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화인식의 전체 및 하위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

타낸 것이다.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

균은 5점 평점에 3.25로 나타났다. 각 하위변인별로는 신

체적 준비 3.23, 경제적 준비 2.983 정서적 준비 3.5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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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s for the old ag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Variables Mean
Standard 

Deviation(SD)
Variables Mean

Standard 

Deviation(SD)

All 3.252 .626 All 3.923 .695

Physical preparation 3.228 .791 Psychological well-being 3.839 .725

Economical preparation 2.983 .837 Comfortable everyday life 4.074 .749

Emotional preparation 3.546 .773 self-efficiency 3.900 .808

<Table 2> The level of the middle aged's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and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n=322)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Sex
Male 105(32.6)

Education

Below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38(11.8)

Female 217(67.4) Graduated from high school 100(31.1)

Age

Under 35-40 76(23.7) Graduated from university 147(45.6)

Under 40-45 60(18.6) The postgraduate course or more 37(11.5)

Under 45-50 61(18.9)
Monthly family 

income

Less than ￦3,000,000 133(41.3)

Under 50-55 49(15.2) ￦3,000,000-5,000,000 127(39.4)

Under 55-60 43(13.4) More than ￦5,000,000 62(19.3)

Under 60-65 33(10.2)

Health

Bad 34(10.6)

Marriage status

Single 30(9.3) Average 170(52.8)

Married 259(80.4) Good 118(36.6)

Divorce/Bereaved 33(10.2)
Recognition of 

retirement age 

From 65 108(33.5)

Religion
No 107(33.2) From 70 163(50.7)

Yes 215(66.8) From 75 51(15.8)

Occupation

Housewife 61(18.9)
Plan for 

retirement

Low 71(22.1)

Skilled/Labour 37(11.5) Average 144(44.7)

Sale/Self-employed 52(16.1) High 107(33.2)

Business management/

Specialized
58(18.0)

Social activities

Low 68(21.1)

Office job 76(23.7) Average 166(51.6)

Unemployed/Others 38(11.8) High 88(27.3)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322)

정서적 준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준비가 낮은 

변인은 경제적 준비로 보통 정도의 준비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이 경제적 준비도가 낮은 것은 응답자의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전체 인식수준은 5점 척도에서 평

점 3.92로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

수준을 나타내었다. 성공적 노화인식의 각 하위변인별 

평균에서는 심리사회적 안녕 3.84, 일상의 안녕 4.07, 자

기효능감 3.90으로 일상의 안녕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

타나 응답자들이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일상의 안녕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 차이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 차이

다음의 <Table 3>은 중년층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

후준비도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정서

적 준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노후준비도의 신체적 준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연령(F=10.057, p<.001), 결혼

상태(F=4.115, p<.05), 종교유무(t=-3.784, p<.001), 건강

상태(F=8.760, p<.001), 노인연령인식(F=3.799, p<.05), 

노후계획정도(F=16.924, p<.001), 사회활동정도(F=14.109, 

p<.001)으로 나타났다. 60～65세 미만이 다른 연령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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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lassification
Physical preparation Economical preparation Emotional preparation

M SD t/F M SD t/F M SD t/F

Sex
Male(n=105) 3.141 .776

-1.375
2.893 .818

-1.333
3.320 .808

-3.723
***

Female(n=217) 3.270 .796 3.026 .845 3.655 .732

Age

Under 35-40(n=76) 2.950c .670

10.057***

a>b>c

2.929ab .738

3.364**

a>b

3.474 .683

1.041

Under 40-45(n=60) 3.097c .669 2.880ab .939 3.533 .713

Under 45-50(n=61) 3.079c .861 2.875ab .794 3.515 .800

Under 50-55(n=49) 3.233bc .785 2.837b .814 3.486 .899

Under 55-60(n=43) 3.660ab .741 3.409a .755 3.600 .733

Under 60-65(n=33) 3.812a .707 3.152ab .919 3.812 .864

Education

Below Graduated from middle 

school(n=38)
3.453 .881

1.829

2.905 .910

1.170

3.468 1.000

2.610

Graduated from high 

school(n=100)
3.272 .764 3.040 .852 3.438 .728

Graduated from 

university(n=147)
3.135 .788 2.917 .800 3.566 .760

The postgraduate course or 

more(n=37)
3.249 .753 3.168 .860 3.838 .603

Marriage status

Single(n=30) 2.887b .630
4.115*

a>b

2.747b .822
3.908*

a>b

3.387 .772

.889Married(n=259) 3.240ab .756 2.968ab .779 3.572 .739

Divorce/Bereaved(n=33) 3.442a 1.072 3.315a 1.163 3.485 1.006

Religion
No(n=107) 2.996 .762

-3.784***
2.828 .792

-2.354*
3.284 .821

-4.411***

Yes(n=215) 3.343 .781 3.060 .850 3.676 .714

Occupation

Housewife(n=61) 3.344 .674

1.852

2.961 .720

1.292

3.702 .649

4.937***

a>b

Skilled/ Labour(n=37) 2.995 .817 2.768 .936 3.162 .947

Sale/Self-employed(n=52) 3.415 .686 3.165 .816 3.696 .700

Business management/

Specialized(n=58)
3.145 .896 2.993 .970 3.783 .673

Office job(n=76) 3.247 .726 3.042 .573 3.384 .747

Unemployed/Others(n=38) 3.100 .966 2.842 1.108 3.426 .864

Monthly family 

income

Less than ￦3,000,000(n=133) 3.289 .859

.831

2.925 .897

2.701

3.480 .878

1.272
￦3,000,000-5,000,000

(n=127)
3.162 .709 2.935 .746 3.556 .707

More than ￦5,000,000(n=62) 3.232 .801 3.203 .858 3.668 .644

Health

Bad(n=34) 2.947b .994
8.760

***

a>b

2.676b .926
4.836

**

a>b

3.100c 1.030
18.873

***

a>b>c
Average(n=170) 3.127b .713 2.933ab .740 3.424b .687

Good(n=118) 3.454a .784 3.142a .912 3.851a .695

Recognition of 

retirement age 

From 65(n=108) 3.059b .731
3.799*

a>b

2.854 .773

1.977

3.483 .726

1.613From 70(n=163) 3.321a .816 3.056 .843 3.621 .765

From 75(n=51) 3.286a .789 3.020 .926 3.439 .880

Plan for 

retirement

Low(n=71) 2.825c .848
16.924

***

a>b>c

2.366c .823
34.033

***

a>b>c

3.166c .827
26.063

***

a>b>c
Average(n=144) 3.226b .675 3.036b .655 3.451b .634

High(n=107) 3.497a .789 3.320a .849 3.925a .749

Social activities

Low(n=68) 2.876c .815
14.109***

a>b>c

2.744b .862
7.995***

a>b

2.959c .777
38.210***

a>b>c
Average(n=166) 3.213b .701 2.936b .708 3.580b .668

High(n=88) 3.527a .823 3.255a .969 3.936a .683
*
p<.05, 

**
p<.01, 

***
p<.001, a, b, c: result of scheffé verification(a>b>c)

<Table 3>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the middle aged's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based on 
Individual peculi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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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혼/사별이 미혼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나쁘거나 보통인 경우보

다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이 70세부터와 75세부터인 경

우가 65세부터보다, 노후계획정도가 보통 혹은 높은 경

우가 낮은 경우보다, 사회활동정도가 보통 혹은 높은 경

우가 낮은 경우보다 신체적 준비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준비영역에서는 연령(F=3.364, p<.01), 결혼상

태(F=3.908, p<.05), 종교유무(t=-2.354, p<.05), 건강상태

(F=4.836, p<.01), 노후계획정도(F=34.033, p<.001), 사회

활동정도(F=7.99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55～60세 미만이 50～55세 미

만보다, 이혼/사별이 미혼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경제적 준비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노후계획정

도가 보통 이상인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사회활동정도

가 높은 경우가 보통 혹은 낮은 경우보다 경제적 준비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준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나

타난 변인은 성별(t=-3.723, p<.001), 종교유무(t=-4.411, 

p<.001), 건강상태(F=18.873, p<.001), 노후계획정도

(F=26.063, p<.001), 사회활동정도(F=38.210, p<.001)이었

다.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건강상태가 좋거나 보통인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노후

계획정도가 보통 혹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사회

활동정도가 보통 혹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정서

적 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차이에서는 각 하위

변인에서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종교유무, 건강

상태, 노후계획정도, 사회활동정도로서 노후준비에 있어

서 이러한 변인들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 차이

중년층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심리

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각 요인

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공적 노화인식의 하위변인인 심리사회적 안녕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요인은 성별

(t=-4.400, p<.001), 종교유무(t=-2.674, p<.01), 직업

(F=5.216, p<.001), 건강상태(F=9.180, p<.001), 노인연령

인식(F=4.171, p<.05), 노후계획정도(F=5.770, p<.01), 사

회활동정도(F=11.940, p<.001)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직업이 주부, 경영관

리/전문직, 무직/기타인 집단이 기술/노무직에 비해 성공

적 노화에서 심리사회적 안녕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나쁜 경우보

다,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이 70세부터인 경우가 75

세부터보다, 노후계획정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사회활동정도가 보통 혹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인식의 심리사회적 안녕의 중요성에 대한 긍

정적 인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의 안녕영역에서는 성별(t=-3.272, p<.01), 학력

(F=5.508, p<.01), 종교유무(t=-2.461, p<.05), 직업

(F=6.389, p<.001), 월 가구소득(F=4.833, p<.01), 건강상

태(F=11.917, p<.001), 노인연령인식(F=5.098, p<.01), 노

후계획정도(F=13.853, p<.001), 사회활동정도(F=16.87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

성이 남성보다, 대학원 재학 이상이 고등학교와 중학교 

졸업 이하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공

적 노화에서 일상의 안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는 주부, 판매/자영업, 경영관리/

전문직, 사무직, 무직/기타인 집단이 기술/노무직에 비해 

일상의 안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

며 월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이 300만원 미만

인 집단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나쁘거나 보통인 

집단보다,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이 70세부터인 경우

가 75세부터보다, 노후계획정도가 높은 경우가 낮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사회활동정도가 보통 혹은 높은 경우

가 낮은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인식의 일상의 안녕의 중

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에서는 성별(t=-3.873, p<.001), 직업(F=4.467, 

p<.01), 건강상태(F=4.139, p<.05), 노인연령인식(F=6.540, 

p<.01), 사회활동정도(F=6.242,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주부 및 경

영관리/전문직인 집단이 기술/노무직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

이 70세부터인 경우가 75세부터보다, 사회활동정도가 높

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에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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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lassific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Comfortable everyday life self-efficiency

M SD t/F M SD t/F M SD t/F

Sex
Male(n=105) 3.590 .787

-4.400
***

3.880 .842
-3.272

**
3.650 .907

-3.873
***

Female(n=217) 3.959 .663 4.167 .682 4.014 .729

Age

Under 35-40(n=76) 3.761 .584

.775

4.051 .682

.549

3.829 .706

.862

Under 40-45(n=60) 3.868 .750 4.040 .755 3.940 .820

Under 45-50(n=61) 3.790 .776 4.077 .799 3.928 .898

Under 50-55(n=49) 3.796 .767 4.000 .853 3.837 .834

Under 55-60(n=43) 4.000 .765 4.239 .580 4.079 .682

Under 60-65(n=33) 3.912 .772 4.074 .839 3.752 .946

Education

Below Graduated from middle 

school(n=38)
3.725 1.071

1.399

3.759b 1.115

5.508**

a>b

3.689 1.128

1.871

Graduated from 

high school(n=100)
3.788 .680 3.987b .730 3.814 .767

Graduated from 

university(n=147)
3.854 .662 4.132ab .648 3.981 .723

The postgraduate course or 

more(n=37)
4.034 .632 4.398a .554 3.984 .824

Marriage status

Single(n=30) 3.600 .792

1.827

3.776 .983

2.669

3.593 .876

2.323Married(n=259) 3.867 .701 4.108 .693 3.926 .787

Divorce/Bereaved(n=33) 3.840 .828 4.074 .886 3.927 .876

Religion
No(n=107) 3.687 .782

-2.674**
3.929 .846

-2.461*
3.785 .845

-1.728
Yes(n=215) 3.915 .684 4.146 .686 3.950 .786

Occupation

Housewife(n=61) 3.999a .716

5.216***

a>b

4.133a .639

6.389***

a>b

4.098a .671

4.467**

a>b

Skilled/Labour(n=37) 3.396b 1.038 3.517b 1.073 3.389b 1.082

Sale/Self-employed(n=52) 3.771ab .618 4.074a .632 3.881ab .683

Business management/

Specialized(n=58)
4.071a .622 4.362a .628 4.066a .813

Office job(n=76) 3.760ab .601 4.064a .653 3.850ab .736

Unemployed/Others(n=38) 3.914a .693 4.098a .782 3.911ab .817

Monthly family 

income

Less than ￦3,000,000(n=133) 3.805 .838

.256

3.924b .842

4.833**

a>b

3.857 .894

.248
￦3,000,000-5,000,000

(n=127)
3.864 .674 4.156ab .694 3.923 .764

More than ￦5,000,000(n=62) 3.862 .552 4.226a .576 3.919 .706

Health

Bad(n=34) 3.524b 1.126
9.180

***

a>b

3.731b 1.197
11.917

***

a>b

3.594b 1.198
4.139

*

a>b
Average(n=170) 3.762ab .660 3.975b .697 3.864ab .757

Good(n=118) 4.041a .614 4.315a .571 4.027a .717

Recognition of 

retirement age 

From 65(n=108) 3.822ab .695
4.171*

a>b

4.048ab .750
5.098**

a>b

3.909ab .764
6.540**

a>b
From 70(n=163) 3.926a .691 4.176a .664 3.998a .767

From 75(n=51) 3.595b .842 3.801b .926 3.537b .935

Plan for 

retirement

Low(n=71) 3.66b .924
5.770

**

a>b

3.899b .980
13.853

***

a>b

3.828 .950

2.860Average(n=144) 3.790ab .660 3.938b .673 3.815 .779

High(n=107) 4.019a .620 4.372a .563 4.047 .728

Social activities

Low(n=68) 3.515b .908
11.940***

a>b

3.704c 1.008
16.873***

a>b>c

3.644b .989
6.242**

a>b
Average(n=166) 3.851a .670 4.066b .665 3.890ab .751

High(n=88) 4.067a .565 4.373a .499 4.098a .706
*p<.05, **p<.01, ***p<.001, a, b, c: result of scheffé verification(a>b>c)

<Table 4>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based on
Individual peculi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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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노화인식의 하위변인에서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별, 직업, 건강상태, 노인연령인식, 사회활

동정도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이 성공적 노화인식에 중

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4.2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개인적 특성을 통

제변수로, 성공적 노화인식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노후

준비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 변수

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종교유무, 직업, 월 가구소득, 

건강상태, 노인연령인식, 노후계획정도, 사회활동정도이

며 이 중 성별, 결혼상태, 종교유무, 직업은 더미변수화하

여 투입하였다.

둘째, 2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과 독

립변수인 성공적 노화인식을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개인

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성공적 노화인식의 상대적 

효과를 알아보았다. 개인적 특성 중에서 성별, 결혼상태, 

종교유무, 직업은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으며, 독립변

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으로 확인하였다. VIF값은 1 이상일 경우 높은 다중공

선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며 10이하로 나타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종속변수인 노후준비도는 요인분석에서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의 3개 요인으로 분류되

었으므로 각 요인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2.1 성공적 노화인식의 노후준비도에 대한 영향력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

향의 분석은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성공적 노

화인식의 전체 평균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노후준비도

의 전체 평균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의 

경우 F=13.949, p<.001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

명력이 42.3%(R2=.423)로 나타났다. VIF값은 1.150∼

2.688의 값을 보임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노후준

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인은 성별, 연령, 결

혼상태, 종교유무, 직업, 월 가구소득, 건강상태, 노후계획

정도, 사회활동정도로 나타났다. 성별(t=3.213, p<.01), 연

령(t=3.078, p<.01), 결혼상태2(t=2.374, p<.05), 종교유무

(t=2.426, p<.05), 직업3(t=2.734, p<.01), 직업5(t=2.660, 

p<.01), 건강상태(t=2.723, p<.01), 노후계획정도(t=7.050, 

p<.001), 사회활동정도(t=4.993, p<.001)는 노후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반면에 월 가구소득(t=-2.256, 

p<.05)은 노후준비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 또는 사별일 경우, 

종교가 있을 경우, 판매 또는 자영업과 사무직일 경우,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고 성공

적 노화인식의 전체 평균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의 F통계값이 20.118로 p<.001에서 유의하

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4.4% (R2=.544)로 나타나 1

단계보다 12.1%(△R2=.121) 증가하였다. VIF값의 경우 

1.173∼2.691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개인적 

특성 변인의 월 가구소득(t=-2.319, p<.05)은 1단계와 마

찬가지로 노후준비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외에 성별(t=2.723, p<.01), 연령(t=3.005, p<.01), 종교

유무(t=2.879, p<.01), 직업3(t=2.674, p<.01), 직업

5(t=2.791, p<.01), 건강상태(t=2.065, p<.05), 노후계획정

도(t=6.347, p<.001), 사회활동정도(t=3.735, p<.001)는 노

후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던 결혼상태의 이혼 또는 

사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 경우, 판매 또는 자

영업과 사무직일 경우,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준

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도와의 관계에서 성공적 

노화인식(t=6.756, p<.001)은 노후준비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β=.301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 노화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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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Independant factors

1st Stage 2nd Stage

B β t B β t

Individual 

peculiarities

Sex1) .228 .171 3.213** .175 .131 2.723**

Age .064 .169 3.078** .056 .147 3.005**

Education .012 .017 .304 .035 .047 .927

Marriage
2)

Marriage1
.182 .115 1.804 .101 .064 1.120

Marriage2 .324 .157 2.374* .230 .112 1.885

Religion3) .154 .116 2.426* .169 .128 2.979**

Occupation4)

Occupation1
.154 .097 1.428 .110 .069 1.138

Occupation2 .029 .015 .237 .018 .009 .164

Occupation3 .303 .178 2.734** .264 .156 2.674**

Occupation4 .122 .075 1.148 .026 .016 .272

Occupation5 .280 .190 2.660** .261 .178 2.791**

Monthly family income -.094 -.112 -2.256
*

-.087 -.103 -2.319
*

Health .134 .136 2.723
**

.091 .093 2.065
*

Recognition of 

retirement age 
-.036 -.039 -.834 -.005 -.005 -.127

Plan for 

retirement
.294 .346 7.050

***
.239 .281 6.347

***

Social activities .222 .246 4.993
***

.151 .167 3.735
***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271 .301 6.756***

F 13.949*** 20.118***

R2 .423 .544

△R
2

.121

*p<.05, **p<.01, ***p<.001

1) Sex(Male=0, Female=1), 2) Marriage(Single=0), Marriage1(Married=1), Marriage2(Divorce/Bereaved=1), 3)Religion(No=0, Yes=1), 

4) Occupation(Unemployed/Others=0), Occupation1(Housewife=1), Occupation2(Skilled/Labour=1), Occupation3(Sale/Self-employed=1), 

  Occupation4(Business management/Specialized=1), Occupation5(Office job=1)

<Table 5> The effects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on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4.2.2 성공적 노화인식의 노후준비도의 하위변인

에 미치는 영향

가. 성공적 노화인식이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 성공

적 노화인식의 요인인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

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의 

경우 F=6.641, p<.001에서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25.8%(R2=.258)이었다. VIF값은 1.150∼2.688의 값을 보

임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변수

들 간의 투입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노후준비도의 신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인은 연령, 직업, 월 

가구소득, 건강상태, 노후계획정도였다. 영향요인 중 월 

가구소득(t=-2.786, p<.01)은 신체적 준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를 위한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t=5.669, p<.001), 직업5(t=2.051, p<.05), 건강상태

(t=2.195, p<.05), 노후계획정도(t=2.064, p<.05)는 신체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령이 높을수록, 사무

직일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계획정도가 높을수

록 노후를 위한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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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Independant factors

1st Stage 2nd Stage

B β t B β t

Individual 

peculiarities

Sex1) .119 .056 .929 .029 .013 .227

Age .213 .352 5.669
***

.199 .330 5.437
***

Education -.095 -.080 -1.276 -.112 -.095 -1.538

Marriage
2)

Marriage1 .147 .059 .809 .054 .021 .302

Marriage2 .196 .060 .794 .114 .034 .468

Religion
3)

.088 .042 .766 .071 .033 .629

Occupation
4)

Occupation1 .184 .072 .941 .179 .070 .935

Occupation2 -.135 -.043 -.611 -.023 -.007 -.107

Occupation3 .200 .074 1.000 .215 .079 1.097

Occupation4 -.125 -.048 -.649 -.146 -.056 -.777

Occupation5 .390 .166 2.051
*

.399 .170 2.150
*

Monthly family income -.210 -.157 -2.786
**

-.177 -.132 -2.380
*

Health .195 .124 2.195* .151 .096 1.730

Recognition of 

retirement age 
-.007 -.005 -.093 .031 .021 .411

Plan for retirement .156 .115 2.064
*

.117 .086 1.565

Social activities .124 .086 1.542 .061 .042 .766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ical well-being .183 .183 3.558***

Comfortable everyday life .102 .102 1.864

self-efficiency .115 .115 2.307*

F 6.641
***

6.922
***

R
2

.258 .303

△R
2

.045

*p<.05, **p<.01, ***p<.001

1) Sex(Male=0, Female=1), 2) Marriage(Single=0), Marriage1(Married=1), Marriage2(Divorce/Bereaved=1), 3) Religion(No=0, Yes=1), 

4) Occupation(Unemployed/Others=0), Occupation1(Housewife=1), Occupation2(Skilled/Labour=1), Occupation3(Sale/Self-employed=1), 

  Occupation4(Business management/Specialized=1), Occupation5(Office job=1)

<Table 6> The effects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on physical preparation
for the old age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고 성공

적 노후인식의 3개 하위요인인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

귀모형의 F통계값이 6.922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요

인의 전체 설명력이 30.3%(R2=.303)로 나타나 1단계보다 

4.5%(△R2=.045) 증가하였다. VIF값의 경우 1.079∼2.707

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개인적 특

성 변인의 월 가구소득(t=-2.380, p<.05)은 신체적 준비

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연령(t=5.437, p<.001), 직

업5(t=2.150, p<.05)은 신체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사무직

일 경우 노후를 위한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인식과 신체적 준비 간의 영향관계에서 

일상의 안녕은 신체적 준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이

를 제외한 심리사회적 안녕(t=3.558, p<.001)과 자기효능

감(t=2.307, p<.05)이 신체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신체적 준비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

향력은 심리사회적 안녕(β=.183), 자기효능감(β=.115)의 

순으로 나타나 중년층이 노후를 위한 신체적인 준비를 

하는데 있어 심리사회적 안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년층이 다른 사람 돕기, 사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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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Independant factors

1st Stage 2nd Stage

B β t B β t

Individual 

peculiarities

Sex1) .198 .093 1.440 .200 .094 1.431

Age  -.028 -.047 -.707 -.029 -.048 -.717

Education .013 .011 .158 .005 .004 .058

Marriage
2)

Marriage1 .192 .076 .986 .179 .071 .907

Marriage2 .695 .211 2.635** .674 .205 2.523*

Religion3) .068 .032 .551 .069 .032 .556

Occupation4)

Occupation1 -.039 -.015 -.186 -.028 -.011 -.132

Occupation2 .172 .055 .725 .195 .062 .810

Occupation3 .295 .109 1.379 .292 .107 1.348

Occupation4 .081 .031 .392 .069 .027 .334

Occupation5 .273 .116 1.340 .268 .114 1.306

Monthly family income .057 .043 .707 .048 .036 .588

Health .004 .002 .038 -.002 -.001 -.021

Recognition of 

retirement age 
.010 .006 .115 .017 .012 .201

Plan for 

retirement
.410 .302 5.078

***
.400 .294 4.851

***

Social activities .071 .049 .828 .063 .044 .713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ical well-being -.012 -.012 -.217

Comfortable everyday life .055 .055 .914

self-efficiency -.009 -.009 -.159

F 3.388
***

2.884
***

R
2

.151 .154

△R
2

.003

*
p<.05, 

**
p<.01, 

***
p<.001

1) Sex(Male=0, Female=1), 2) Marriage(Single=0), Marriage1(Married=1), Marriage2(Divorce/Bereaved=1), 3) Religion(No=0, Yes=1), 

4) Occupation(Unemployed/Others=0), Occupation1(Housewife=1), Occupation2(Skilled/Labour=1), Occupation3(Sale/Self-employed=1), 

  Occupation4(Business management/Specialized=1), Occupation5(Office job=1)

<Table 7> The effects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on economical preparation
for the old age 

여, 친척과 좋은 관계 유지, 다양한 활동 참여 등 심리사

회적인 안녕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할수록 신체적인 

부분에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것 등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

할수록 신체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나. 성공적 노화인식이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Table 7>은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경

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

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성공적 노화인식의 요인인 심리사

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의 

경우 F=3.388, p<.001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

력은 15.1%(R2=.151)로 나타났다. VIF값은 1.150∼2.688

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노후준비도의 경

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인은 결혼상

태와 노후계획정도로 결혼상태2(t=2.635, p<.01), 노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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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Independant factors

1st  Stage 2nd  Stage

B β t B β t

Individual 

peculiarities

Age1) .313 .147 2.550* .198 .093 1.675

Age -.022 -.036 -.613 -.039 -.064 -1.136

Education .130 .110 1.836 .110 .093 1.624

Marriage
2)

Marriage1 .128 .051 .736 .013 .005 .081

Marriage2 .007 .002 .028 -.091 -.028 -.401

Religion3) .266 .126 2.423* .243 .114 2.318*

Occupation4)

Occupation1 .255 .100 1.364 .249 .098 1.398

Occupation2 .039 .013 .186 .176 .056 .867

Occupation3 .297 .110 1.553 .321 .118 1.756

Occupation4 .374 .144 2.032* .351 .135 2.001*

Occupation5 .051 .022 .278 .066 .028 .384

Monthly family income -.097 -.073 -1.350 -.054 -.040 -.778

Health .162 .103 1.908 .107 .068 1.308

Recognition of 

retirement age 
-.110 -.075 -1.480 -.063 -.043 -.887

Plan for retirement .276 .203 3.824*** .228 .168 3.270**

Social activities .399 .277 5.194
***

.320 .222 4.306
***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ical well-being .240 .240 4.996
***

Comfortable everyday life .121 .121 2.355
*

self-efficiency .139 .139 2.985**

F 9.062*** 10.352***

R2 .322 .394

△R
2

.072

*p<.05, **p<.01, ***p<.001

1) Sex(Male=0, Female=1), 2) Marriage(Single=0), Marriage1(Married=1), Marriage2(Divorce/Bereaved=1), 3) Religion(No=0, Yes=1), 

4) Occupation(Unemployed/Others=0), Occupation1(Housewife=1), Occupation2(Skilled/Labour=1), Occupation3(Sale/Self-employed=1), 

  Occupation4(Business management/Specialized=1), Occupation5(Office job=1)

<Table 8> The effects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on emotional preparation 
for the old age 

획정도(t=5.078, p<.001)는 경제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즉, 현재 이혼 혹은 사별하였거나 노후

계획정도가 높을수록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더 많

이 하고 있었다.

2단계 회귀모형에서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고 성공적 

노화인식의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F=2.884, p<.001에서 유의하였

고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5.4%(R2=.154)로 1단계보다 

0.3%(△R2=.003)의 증가를 보였다. VIF값의 경우 1.079∼

2.707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개인적 

특성 변인의 결혼상태2(t=2.523, p<.05), 노후계획정도

(t=4.851, p<.001)가 경제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혼 혹은 사

별로 인해 혼자서 노후를 준비하거나 노후계획정도가 높

을수록 경제적인 부분에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한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인식의 경제적 준비에 대한 영향에 있어

서는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변인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성공적 노화인식이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Table 8>은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정서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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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을 통

제변수로 하고 성공적 노화인식의 요인인 심리사회적 안

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의 

경우 F=9.062, p<.001에서 유의하였고 요인의 전체 설명

력은 32.2%(R2=.322)로 나타났다. VIF값은 1.150∼2.688

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변수들 간의 투입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노후준비도의 정

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인은 성별

(t=2.550, p<.05), 종교유무(t=2.423, p<.05), 직업

4(t=2.032, p<.05), 노후계획정도(t=3.824, p<.001), 사회활

동정도(t=5.194, p<.001)로서 정서적 준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경영관리/전문직인 경우, 그리고 노후계획정

도와 사회활동정도가 높을수록 노후를 위한 정서적 준비

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고 성공

적 노화인식의 3개 하위요인인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

귀모형의 F통계값이 10.352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요

인의 전체 설명력이 39.4%(R2=.303)로 나타나 1단계보다 

7.2%(△R2=.072)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VIF값의 경

우 1.079∼2.707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

으며 개인적 특성 변인의 종교유무(t=2.318, p<.05), 직업

4(t=2.001, p<.05), 노후계획정도(t=3.270, p<.01), 사회활

동정도(t=4.306, p<.001)가 정서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인식과 정서적 준비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심리사회적 안녕(t=4.996, p<.001), 일상의 안녕(t=2.355, 

p<.05), 자기효능감(t=2.985, p<.01)의 성공적 노화인식의 

모든 하위요인이 영향요인으로서 정서적 준비에 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

향력은 심리사회적 안녕(β=.240), 자기효능감(β=.139), 

일상의 안녕(β=.121)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으로써 중년

층이 노화를 위한 정서적인 준비를 하는데 있어 심리사

회적 안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층의 경우 다른 사람 돕기, 사회기

여, 친척과 좋은 관계 유지, 다양한 활동 참여 등 심리사

회적인 안녕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할수록 정서적으

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신

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것 등 자기

효능감을 갖는 것과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 

대소변에 문제가 없는 것, 경제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등 일상의 안녕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할수록 정서

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기화된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성공적인 노년기

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도 높다. 특히 노년기로의 이행을 

앞에 두고 있는 중년층에게는 노년기의 질적인 삶을 위

한 준비가 당면과제로서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스스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를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가는 것이 가장 매우 중

요한 생활과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년층의 노후준비도 및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수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성

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것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서울ㆍ경기지역에 거주하

는 35-65세 미만 중년층 3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중년층의 노후준비 정도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하위변인별로는 정서적 준비가 가장 높

았고 가장 준비가 낮은 변인은 경제적 준비로 보통 정도

의 준비수준을 보였다. 성공적 노화 인식수준은 전반적

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하위변

인별로는 일상의 안녕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도의 차이에서는 

각 하위변인에서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종교유

무, 건강상태, 노후계획정도, 사회활동정도이었으며 연

령, 결혼상태는 신체적 준비와 경제적 준비에서 차이를 

보였다. 노인연령인식은 신체적 준비에서 차이를 보였으

며 성별은 정서적 준비에서 차이를 보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노후계획정도와 사회활동정

도가 보통 이상인 경우에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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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서적 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65세 미만이 신체적 준비가 높은 

반면에 경제적 준비는 55～60세 미만이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의 차이에

서는 각 하위변인에서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별, 직업, 건강상태, 노인연령인식, 사회활동정도였다. 

종교유무, 노후계획정도는 심리사회적 안녕과 일상의 안

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 월 

가구소득은 일상의 안녕에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인 경

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70세부터를 노인으로 보는 경

우, 사회활동정도가 높은 경우 성공적 노화인식수준이 

높았다. 

넷째,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 변인은 성

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유무, 직업, 월 가구소득, 건강상

태, 노후계획정도, 사회활동정도로 여성, 연령이 높을수

록, 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판매/자영

업과 사무직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계획정도

와 사회활동정도가 높을수록,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준비에 영

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은 연령, 직업, 월 가구소득, 건강

상태, 노후계획정도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무직일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계획정도가 높을수록, 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노후를 위한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주는 개

인적 특성변인은 결혼상태, 노후계획정도로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서 노후를 준비하거나 노후계획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인 부분에서 노후를 더 많이 준비한다고 

할 수 있다. 노후준비의 정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적 특성 변인은 성별, 종교유무, 직업, 노후계획정도, 

사회활동정도로서 여성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경영

관리/전문직인 경우, 노후계획정도와 사회활동정도가 높

을수록 노후를 위한 정서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다섯째,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도 간의 영향관계

에서 성공적 노화인식은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공적 노화인식의 노후준비

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β=.301로 성공적 노화에 대

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성공적 노화인식의 

하위변인별 노후준비도의 하위변인에 대한 영향관계에

서는 성공적 노화인식의 일상의 안녕을 제외한 심리사회

적 안녕과 자기효능감은 신체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준비에 대한 상대

적 영향력은 심리사회적 안녕(β=.183), 자기효능감(β

=.115)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중년층이 노후를 위한 신

체적인 준비를 하는데 있어 심리사회적 안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년층의 경우 다른 

사람 돕기, 사회기여, 친척과 좋은 관계 유지, 다양한 활

동 참여 등 심리사회적인 안녕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

식할수록 신체적인 부분에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 삶의 철저 관리, 성장능력 구

비, 목표달성 역량 등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할수록 신체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인식의 경제적 준비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는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

기효능감의 모든 하위변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공적 노화인식과 정서적 준비 간의 영향관

계에서는 심리사회적 안녕,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의 

성공적 노화인식의 모든 하위요인이 영향요인으로서 정

서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심리사회적 안녕(β=.240), 자

기효능감(β=.139), 일상의 안녕(β=.121)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으로써 중년층이 노화를 위한 정서적인 준비를 하

는데 있어 심리사회적 안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년층의 경우 심리사회적인 안녕,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 일상의 안녕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인식할수록 

정서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층의 노후준비도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

준이며 특히 경제적 준비가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

은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의 대응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복지관, 건강가정지원

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노후의 경제적 준비관련 교육 

및 컨설팅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성공적 노화인식의 하

위변인 중 심리사회적 안녕과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소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 및 활동에서 자

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질적인 활동프로그램이 마련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년층 또는 노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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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단순한 취미ㆍ오락프로그램이나 교양강좌 

수준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

고 자아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질적인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

년층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인식의 노후준비

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연구결과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

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양

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수

도권지역에 거주하는 35세-65세 미만의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이용하는 중년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

국 규모의 중년층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연구

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적 비교를 실시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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